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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의 효과크

기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 전자데이터베이스(RISS)에서 2022년 4월까

지 검색된 국내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1,731편 중 선정기준에 적합

한 총 39편을 대상으로 전체 평균 효과크기와 조절변수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를 분석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39편의 논문으로부터 총 282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ES=0.31(<.00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에서

의 효과크기는 다문화가정 아동(ES=0.68, <.05), 외국인근로자(ES=-0.62. <.05)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ES=-0.12, >.05)과 북한이탈주민(ES=-0.02, 

>.05)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목적에서는 언어・의사소통 

영역(ES=1.42, <.05)이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사회 영역

(ES=0.72, <.05)의 효과크기가 높았다. 심리 영역(ES=0.02, >.05)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재방법에서의 효과크기는 음악극(ES=0.86, 

<.05), 악기연주(ES=0.27, <.05), 혼합(ES=0.27, <.05) 순으로 나타났고, 노래 중

심 활동(ES=0.15,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재특성에서 전체 회

기 수의 효과크기는 16-20회기(ES=-0.28, >.05)를 제외하고 21회기 이상

(ES=1.39, <.05), 10회기 이하(ES=0.49, <.05), 11-15회기(ES=-0.34, <.05) 순으

로 나타났다. 회기당 소요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40-60분 미만(ES=-0.33, 

<.05)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10명 미

만(ES=0.77, <.0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1명 이상(ES=0.37, <.05), 10-15

명 이하(ES=0.35, <.05)순으로 나타났다. 16-20명(ES=0.12, >.05)의 경우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 메타분석 결과 음악치료의 전반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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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연구대상, 연구목적, 중재방법, 중재특성에 따른 효

과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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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현재 한국 사회는 외국인 주민 수의 증가로 인해 과거 단일민족에

서 벗어나 다문화민족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영숙, 우정한, 2012). 1950년대 

이후 국내 외국인 주민은 일부 주한 미군에 한하였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고용,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등 다양한 유입 경로

로 인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국내 외국인 주민은 총 인구 

비율의 2.3%였으나(행정안전부, 2011),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1.8배 상승한 

4.1%를 차지하였다(행정안전부, 2021). 통계청(2020)에 따르면 2040년에는 국

내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단일민족 국가라는 오랜 자부심은 여전히 국가의 

국민을 동질적인 민족으로 전제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을 이 범주에 포함하

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이명진, 최유정, 최샛별, 2010). 2018년 여성가족부에

서 시행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20-40대 다문화

수용성지수 평균은 54.9%이며, 50-60대는 49.8%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다문

화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특히 

50-60대의 경우 그 인구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행

전안전부, 2021), 전 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한 국내 평균 다문화수용도지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자

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이민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와 이웃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2%로, 브라질, 독일, 미국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상위 10개국의 평균인 5.8%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W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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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김미영, 2021 재인용).

한국 사회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한국 사

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북미 선진국 출신의 다문화가정보다 동남아, 북

한이탈주민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출신의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

다(신재헌, 김상운, 2013). 그들은 자국에서의 생활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

며 한국으로 이주하지만 이주 후에도 한국 사회의 차별로 인해 직업 선택의 

기회가 한정적으로 제공된다(김지혜, 2019).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중 단순노

무 종사자가 27.9%로 자국민 13%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들 중 

47.6%의 월평균 임금은 100-200만원 수준이다(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결

과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처

해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언어의 습득과 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주변과의 소통 문제를 겪

는다(김영숙, 우정한, 2012). 소통의 문제는 차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데,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62.3%

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고, 56.6%가 말투나 억양에 

의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지혜, 2019). 

이처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우리 사회의 외국인 차별의식과 경제적 어

려움, 문화적응과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한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어

려움을 호소하는 집단에는 결혼이주여성이 있다. 양옥경, 김연수(2007)의 서

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 중 42.3%가 우울 

증상을 호소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중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약 절반을 차지하는데(법무부, 

2021), 그들은 경제적 후진국 출신이라는 편견을 받게 되면서 가정 내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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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김수연, 2011).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은 단순히 이들의 문

제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소통의 문제는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아동의 학

업 수행 능력이 떨어져 결국에는 학업 부적응 문제로까지 이어진다(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또한 생김새의 차이로 학교생활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며 정서적 혼란을 겪기도 한다(신혜선, 2008; 정진숙, 2016). 실제로 여

성가족부(2019)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

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63.3%는 학교 공부의 어려움, 

53.5%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말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차별적인 시선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한계로 직무 관

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업무 수련도가 

낮다(이관형, 2011). 이에 근무 환경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낮은 임금, 

초과근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임

채완, 선봉규, 2015).

북한이탈주민은 대다수가 탈북 전과 탈북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한다(김종

곤, 2014). 외상 경험은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 불안

과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

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한 후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다른 말투나 생활 습관에서 발생하는 차별로 인한 어려

움을 겪는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국내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다

차원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

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그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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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취업 및 가족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리 상담과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예술 

매체를 활용한 예술치료는 언어적 표현이 힘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특성

에 맞춰 비언어적으로 접근하여 내적 욕구와 갈등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

게 하여 그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이모영, 2010; 박민정, 

2014). 

이에 따라 예술치료의 한 분야인 음악치료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

한 임상이 실행되어왔고 관련 연구를 통해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게 효과적인 치료적 중재임을 입증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음악치료 

관련 논문은 2008년 석사학위논문 1편을 시작으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포함하여 매년 꾸준히 발표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음악치료에서도 다문화가

정 관련 연구가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하게 다루는 

변인으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심리・사회・언어적 지원이 있다. 심리

적으로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외국인근로자의 우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며(오준, 황은영, 2018), 결혼이주여

성의 주관적 안녕감 및 낙관성 향상과 부정 정서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정

의용, 문지영,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음악이 주는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표출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진선주, 2015). 사회적으로는 집단음악치

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는데(홍민주, 순진

이, 2017), 이는 음악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러운 

감정적 교류를 촉진시켜 대인관계 확립과 사회적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한다(Gooding, 2011). 언어적으로는 노래 부르기를 활용한 음악 활동

이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향상과(최애나, 2012), 음악을 적용한 한국어학

습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이주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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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옥, 2012). 이를 통해 언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게 음악이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거나 가사 만들기 등 언어적 기능을 향상

시키는 치료적 매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정현주, 2019).

한편,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성이 입증되었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메

타분석은 시행되지 않았다. 오지연(2022)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국내 음

악치료의 종합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 총 20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 결과를 제공하였으나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한정된 결과이기 때

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효과크기는 알 수 없었다. 다문화가정 구

성원들은 여러 집단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중 문

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

정 구성원들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고 메타분석을 실시한다면 그들을 위한 

음악치료의 전체 효과크기뿐만 아니라 각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음악

치료의 효과성을 제공하고 향후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발표된 다문화가정 관련 국내 음

악치료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연구 중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

는 실험-통제집단 및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효과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

였다.

2. 연구문제

 

1.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1-1.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의 전체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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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의 조절변수별(연구대상, 연

구목적, 중재방법, 전체 회기 수, 회기 당 소요 시간, 표본 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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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1) 다문화가정 정의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가정, 이중문화

가정, 혼혈인가족 등의 용어로 불렀다(김수연, 2010). 그러나 혼혈아, 국제결

혼 등의 용어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에 따라 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

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에서 편견을 걷어낸 새로운 명칭 사용을 제안하였고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수희, 

2020).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기관 및 단체에 따라 달라진다. ⌜다문화가

족지원법⌟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국적 취득자에 근거하여 “결혼이민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허

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

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전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국제결혼가정만을 지칭하는 것이 보편

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가에 결부된 의미가 아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

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의 의미로써 결혼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도 함께 포함하며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신재헌, 2013).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을 통해 본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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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법률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재한외

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를 한국에서 결혼하였거나 현재 결혼생활

을 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

자뿐만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를 함께 포

함한다. 정책적으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

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모두 포함하

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에 국내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북한이탈주

민은 북한에서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북한 주민을 뜻한

다.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1990년대 중

반 이후에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05년에 

‘탈북자’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터

전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새터민’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 그러나 탈북단체에서 ‘새터민’이

라는 용어의 사용과 개념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

부는 ‘새터민’ 용어 사용을 줄이고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을 공식 명

칭으로 지정하였다(통일부, 2020).

   2) 국내 다문화가정 현황

    (1) 국내 다문화가정의 형성 배경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1950년대 한국전쟁을 계기로 국내에 주둔했던 미군

병사와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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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그 후 199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발생된 사회적 이슈와 국민들의 가

치관 변화로 인하여 국내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다문화가정

이 형성되었다(김수림, 2018).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하는 남아선호사상으로부터 발생

된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들이 하나의 대안으로써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다(박경동, 2007). 특히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남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농촌총각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1990년대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일어났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여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하는 비율이 급증

하게 되었다(김영숙, 우정한, 2012).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인 여성이 극심한 빈곤과 실업을 해결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

으려는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국

제결혼 시장은 더욱 활발해졌다(함정현, 황창주, 소광섭, 2008).

또한 1990년대에 한중수교로 인해 조선족이 국내 노동인구로 유입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

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김미영, 

2020). 이후 국내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저개발

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해 선진기술을 이전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

입하였다. 또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주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수

가 늘어났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붕괴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

가의 정세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 주민이 급증하였다(김병철, 2002). 이들은 한국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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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 태국 등과 같은 주변 국가로 이주하게 된다. 이 중 한국에서

는 1997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불법체류로 인해 신분의 불안정을 겪게 되는 제3국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지원적 분위기는 북한이탈

주민의 국내 정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이우영, 2003).

   (2)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국내 결혼이민자는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

나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결혼이민자 비율

이 줄어들어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2.73%로 나타났다(법무부 통계연보, 

2020). 그러나 최근 5년간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약 83% 비율을 매년 유지하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약 17%에 불과하다.

<표 Ⅱ-1>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출처: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구 분 계 전년 대비 증감 여 남

2016 152,374 0.5% 128,518 23,856

2017 155,457 2.0% 130,277 25,230

2018 159,206 2.4% 132,391 26,815

2019 166,025 4.3% 137,094 28,931

2020 168,594 1.5% 137,878 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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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현황으로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한국계중국

인,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 출

신 이민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부 통계연보(2020)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

골, 태국 등 출신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Ⅱ-2> 2020년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상위 10개국)

출처: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 국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2016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

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은 <표 Ⅱ

-3>과 같다.

국적(지역)별 소계 여 남

전체 168,594 137,878 30,716

베트남 44,058 40,836 3,195

중국 37,492 31,981 5,511

한국계중국인 22,580 14,268 8,312

일본 14,595 13,351 1,244

필리핀 12,003 11,500 503

태국 5,929 5,818 111

캄보디아 4,638 4,172 466

우즈베키스탄 2,625 2,461 164

몽골 2,486 2,306 180

대만 168,594 30,716 13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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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출처: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다음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체류 현황이다. 이 중 일

반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취업(E-9)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와 특례 고용

허가제에 따른 방문취업(H-2)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다음 <표 Ⅱ-4>와 

같다. 

<표 Ⅱ-4> 연도별 외국인근로자(E-9, H-3) 현황

출처 :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4)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의 총 입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

고, 2010년에는 2만명, 2016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다(통일부, 2020). 또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는 입국 인

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통일부, 2020).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

해 북중 국경이 통제되어 입국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성비는 2016년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장기 체류 1,530,539 1,583,099 1,687,733 1,731,803 1,610,323

단기 체류 518,902 597,399 679,874 792,853 425,752

계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전년 대비 증감 7.9% 6.4% 8.6% 6.6% -19.4%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수(만명) 53.4 51.8 53 50.3 39.1

전년 대비 증감 -2.7% -1.6% 1.2% -2.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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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20년까지 여성의 비율이 전체 평균 약 79.4%를 차지한다. 2020년 기준 

최근 5년간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출처: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통일부, 2020)

    (5) 다문화가정 아동 현황

다문화가정 아동 수는 2019년 기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매년 만 6세 이하의 아동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으

며, 만 7-12세 아동 수는 201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Ⅱ-6> 다문화가정 아동 수 및 연령별 현황

출처: 2019년 외국인주민현황조사(행정안전부 2020).

구 분 계 여 남

2016 1,418 1,116 302

2017 1,127 939 188

2018 1,137 969 168

2019 1,047 845 202

2020 229 157 72

구 분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5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2016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7 222,455 115,085 81,826 15,753 9,791

2018 237,506 114,125 92,368 19,164 11,849

2019 264,626 117,045 104,064 26,524 1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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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출생아 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2020

년까지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비중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Ⅱ-1] 연도별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

출처 :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통계청, 2021).

   3) 다문화가정의 특성

    (1) 결혼이민자의 특성

결혼이민자는 이주 후 모국의 익숙한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 문화

를 접하게 되면서 의사소통 문제를 겪게 된다. 특히 이주 과정이 급하게 이

루어질수록 의사소통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결혼이주

여성의 24.8%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국내 유입되는데(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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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문화

나 언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김현수, 최연실, 2012). 성상환, 한광훈

(2011)이 결혼이주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 중 

37.9%가 한국에서 겪는 갈등의 원인은 언어 부적응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라

고 응답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는 결혼생활 적응 및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남편과 시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심화되거나 누적되

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불화나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기숙, 2010). 국가인권위원회(2019)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

르면 결혼이민자 중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특히 욕설이나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폭력 위협 등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83%가 여성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내 인

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가 서투른 결혼이주여성은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기도 하는데, 이들의 언어・사회적 장벽 스트레스와 불안, 차별의 문

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문화적응 스트

레스는 우울과 같은 또 다른 심리적 문제와 연관되는데(지은진 외, 2012), 

이한동(2007)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 정착 과정 속에서 

큰 우울감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자리가 대부분 부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득수

준이 개선되지 않아 경제적 빈곤 현상에 쉽게 노출된다(고수정, 김순양, 

2017).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한국어 어려움이나 차

별 등으로 인하여 취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2019)의 조사에 응답한 결혼이민자 중 20-30대의 연령대의 비교적 교육 수

준이 높은 기혼 여성이 가장 많았으나, 응답자의 70.7%가 현재 직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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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약 60%가 개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나타낸다.

   (2) 외국인근로자의 특성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모국에서의 가족과 

이별을 겪고 한국 노동 현장에서 낮은 임금, 장시간의 강도 높은 육체노동, 

직장 내 차별, 산업재해의 위험 등을 경험한다(김범준, 2017). 특히 이는 외

국인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방문취업제(H-2)와 고용허가제의 비전

문취업(E-9) 등의 3D 업종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김범준, 2017).

통계청(2021)에서 실시한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

자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4.2%, 소득없음이 

25.9%, 100-200만원 미만이 18.6%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총소득에서 100-200만원 미만이 48.7%로 나타난 것에 비해 평균 임

금수준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와 인권 연구소(2020)에서는 여

전히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이 29.0%로 나타났고, 농축산업과 어

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가 56.2%였다. 같은 조사에서 외

국인근로자 근로 시간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후 1주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48.3%로 드러났다.

외국인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인격적 무시 등의 부당한 대우와 폭행을 비

롯하여 작업 중에 부상 혹은 질병과 같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기

도 한다. 김기태(2021)는 외국인근로자 1,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를 통해 지난 1년간 전체 노동자의 4.7%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2.8%가 폭행, 

12.3%가 인격적 무시, 3.1%가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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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1년 동안의 경험’에 대한 문항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비율

이 아니다. 또한 15.3%는 무거운 짐이나 기계,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앓았으며, 19.8%는 지난 1년 사이에 작업 중 다친 경험이 있다

고 답하였다(김기태, 2021).

외국인근로자들은 직장과 관련된 고충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018년 UN유엔특보는 주거지원을 위한 한국의 

외국인근로자의 거주환경을 직접 관찰하며 국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국제

인권규약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참여연대, 2018). 또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주거상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외국인근로자가 약 20%로 이 중 집의 견고함과 균열 상

태와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안정성 등 주거 안정성에 관한 불만족이 높게 나

타났다(김기태 외, 2020).

그들이 겪는 불안정한 노동 및 주거 환경과 사회적 차별적 대우뿐만 아니

라 언어・신체적 폭행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이명

선, 2008). 이는 타인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의 원인이 되어 폐쇄된 대인관계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생활부터 북한 탈출 과정, 제3국에서의 체류 

생활, 남한으로의 입국 과정까지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외상을 

경험한다(박민음, 2020).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은 크게 이주 전과 이주 

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이주 전 외상 경험으로는 북한 내에서 겪었던 

식량난으로 인한 굶주림, 구타, 고민, 강제 노역 등과 같은 육체적 외상과 

감금, 감시, 세뇌, 공개처형 목격 등과 같은 정치 사상적 외상, 가족의 굶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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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 목격과 같은 가족과 연관된 외상 경험이 있다

(김현경, 전우택, 2009). 이주 과정에서 북한을 탈출하여 국경을 넘는 과정에

서는 음식과 식수 부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강제 북송될 위기의 불안과 

공포 경험, 브로커로 인한 인신매매, 노동착취, 금전 갈취, 성폭력 피해 등의 

외상을 겪기도 한다(박민음, 2020; 김현경, 전우택, 2009).

이주 전과 이주 후에 걸쳐서 겪게 되는 외상은 단일 외상 경험이 아닌 복

합적이고 누적된 외상 경험으로 나타나는데(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7), 

이러한 이주 배경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 측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불안증세가 주로 나타난다. 강성록

(2001)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95명들 중 27.4%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을 보였다. 서주연(2006)은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그들 중 45.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임

을 밝혔다. 또한 김연희, 전우택, 조영아(2010)의 연구에서는 정착 초기의 북

한이탈주민 중 48%가 우울 및 불안 문제를 호소하였다.

   (4)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

다문화가정 아동은 이중문화 환경의 특수성을 가지며 취약한 언어와 교육 

환경,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가운데 성장하게 됨으로써 심리・사회적 문제, 정

체성 혼란 등을 겪게 된다(정은희, 이에스더, 2020). 선천적으로 갖는 또래와 

다른 외모는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따돌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문화가정 

아동 스스로 자신의 외모나 가정환경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정체성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가 서툰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언어 교육을 받지 못한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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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아동은 적절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여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된다(서현, 이승은, 2007).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생활에서 학습 부진 문제로 연결되거나 또래 관계 형성 어려움으로 이어진

다(이혜원, 2013). 여성가족부(2018)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

문화가정 아동의 절반 이상이 학교 공부가 어렵고 또래 관계 적응이 어렵다

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로 보면 0-11세의 경우 학교 공부 어려움 비중이 

63.2%로 가장 높았고, 12-14세의 경우 친구들과 어울림이 어렵다는 응답이 

65.1%였다. 외모가 달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율도 23.8% 있었

다. 15-17세는 학교 공부 문제가 78.8%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18-24세는 학교

에서 교사나 교수의 차별로 인해 학교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20.3%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은 이중문화 환경을 조화롭게 융화하지 못하여 정

체성 혼란을 겪고 언어 지연으로 인한 학습 결손,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의

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적 갈등 문제가 심화된다(박은애, 2007). 그들은 무능력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며 학교 부적응 문제가 이

후 사회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면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경자, 

2008).

2. 음악치료

   1)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1) 심리 영역

음악은 비언어적 매개체로 언어적 기술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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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접근하기에 유용하다. 음악 감상과 연주를 통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하고(최애나, 2019), 외부로 표출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 문제를 

음악 안에서 다룰 수 있게 한다(조경애, 강경선, 2014). 특히 음악은 억압된 

분노와 적대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돕고(Liderman, 1967), 

집단으로 하는 음악 활동은 우울로 인한 위축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 신뢰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박진숙, 2009).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모국의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음악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어 그들이 한국 문화에 속한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촉하고 습득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오선화 외, 2016).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심리적 영역을 다룬 음악치료 선행연구로 오선화 외

(2016)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 감소에 효과적인 중재임을 밝혔으며, 정현정(2009)은 북한

이탈주민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참여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곽현진(2012)

은 타악기 중심 음악치료가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

적임을 검증하였고, 오선화, 황은영, 전유미(2016)은 음악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변화 및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음악이 주는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자기 지각

과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내적 자원이 강화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

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정현정, 2009). 또한 음악을 통한 정서적 환기

와 쾌락적 경험이 부정 정서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Roederer,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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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 영역

사회적 영역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에는 집단음악치료가 효과적이다. 집단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Davis, Gfeller & Thaut, 

2002), 이를 통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음악 안에서 경험하거

나 쉽게 표현하도록 하여 그룹원들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사회

적 기술 습득 및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은선, 2008). 집단으로 이루

어지는 치료는 그룹원들과 함께 성공 경험을 갖고 비경쟁적 성취를 얻는 과

정 안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자아상을 가지도록 

돕는다(김정은, 2003).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음악치료 선행연구로 이

지인(2020)은 타악기 합주 중심의 그룹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 

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김지영(2021)은 악기 앙상블 그룹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그룹 음악치료 활동을 통해 함께 음악을 만

드는 과정에서 협응심, 공감 능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강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정현주, 2019).

또한 성한나, 김영신(2017)은 창작 음악극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

표현력 및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으며, 김소리, 문소영(2018)은 

창작 음악극 중심의 음악치료가 제3국 출생 탈북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의 

하위영역인 학교환경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교사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창작 음악극 중심 음악치료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 외부 환경을 음악을 통해 만나면서 새

로운 음악적,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소리, 문소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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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언어 영역

음악과 언어는 진동수, 진동 범위, 리듬이나 속도, 강도 등의 구성요소를 

공통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Cohen, 1994), 음악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

키거나 언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주연, 2013). 특히 발성과 언어화를 자극하는 노래 활동은 언어 능력 향

상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데, 다양한 가사 부르기는 어휘력 증가에 유용하고 

음악의 구조를 활용한 반복적 노래 부르기는 음운 발달에 영향을 준다(정현

주, 2006). 

또한 음악은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긍정적인 

에너지와 동기를 포함하여 여러 정서반응을 일으킨다(이경미, 정규진, 최애

나, 2011; 최병철, 2007). 이러한 음악의 특성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표현

적・수용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를 유발하여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언어와 관련한 음악치료 선행연구로는 김경언(2013)은 발성과 노래 부르기 

활동 중심의 음악치료가 만 5-7세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

휘력, 자음 정확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화 

형식의 노래 부르기 활동이 어휘를 표현하게 하고 음악이 유발하는 흥미와 

즐거움 속에서 음악적 반복을 통해 자음 정확도 향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손솔이(2017)는 동요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능력과 

언어 창의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아동이 선호하는 동요를 

바탕으로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는

데, 동요가 상황적 맥락에 맞는 어휘 사용을 유도하고 노래 가사에서 습득

한 어휘를 이용하여 노래를 재창작하는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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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나타낸다.

  

   2)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분석 연구 고찰

국내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를 분석한 선행연구에는 박민정(2014)

과 이지인(2019)의 다문화가정 관련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 오지연(2022)

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 문헌 고찰이 있다.

박민정(2014)의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다문화가정 대상 음악

치료 선행연구 총 26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 가정 

관련 연구가 1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결혼이주여성과 결혼이민자 가

정 자녀 대상이 주를 이루었다. 중재 목적으로는 심리 영역이 12편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어・의사소통 영역이었으며 신체・운동 영역의 목표

는 부재하였다. 설계 방법에서는 실험연구가 기술 연구보다 많았고 실험연

구 16편 중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다. 중재 방

법으로는 노래 활동과 악기연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목적별로 언어・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노래 부르기 활동, 심리 영역에서는 노래, 연주, 음악 

감상 활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지인(2019)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행연구 총 55편을 선정하여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으로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총 36편, 아동 대상

이 총 21편으로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양적연구가 총 33편

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고, 중재 목적으로는 심리・정서 영역이 총 24

편으로 가장 많았다. 중재 특성으로는 그룹세션 형태가 총 42편이었고 연구 

대상자 수는 1-5명, 치료 기간은 6-19주, 총 회기 수는 11-15회기, 중재 시

간은 40-49분이 가장 많았고, 음악 중재 방법으로는 노래 활동이 총 39편으

로 음악 감상, 악기연주 등의 다른 활동에 비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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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연(202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선행

연구 총 33편을 선정하여 항목별로 분석하였으며 이 중 20편을 대상으로 메

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7편 정도의 다

문화가정 아동 대상 음악치료 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으

로는 결혼이민자 자녀 대상이 24편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으

로는 양적 분석이, 목표 영역으로는 정서 영역이 가장 많았다. 중재 방법은 

노래 활동의 비중이 높았으며 치료 형태는 그룹치료가, 총 회기 수와 중재 

시간은 11-12회와 40분 이하가 가장 많았다. 메타분석 결과 전체 평균 효과

크기는 ES=-0.127로 나타났다. 목적 영역에서는 언어영역(ES=15.877)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졌고, 다음으로 사회영역(ES=0.711), 정서영역(ES=-0.184), 

행동영역(ES=-0.28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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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메타분석

 

   1) 메타분석의 이해

메타분석(meta-analysis)이란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체계

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인 분석 방법으로 분석의 분석

(analysis of analysi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황성동, 2020). 특정 주제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었을 때 메타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

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 및 일반화할 수 있다(오성삼, 

2002). 메타분석은 Glass와 Smith(1977)가 375편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교육학 및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방법론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장덕호, 신인수, 

2011).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

데, 내러티브 고찰 혹은 문헌 고찰과 체계적 리뷰, 양적연구를 토대로 하는 

메타분석과 질적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메타통합법이 있다(서미옥, 

2011). 가장 고전적인 방법인 문헌 고찰은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을 배제하기

가 힘들고 연구 결과가 많아질수록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단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체계적 리뷰와 메타분석이 개발되었고, 이 중 

메타분석은 계량적인 접근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메타분석은 양

적연구를 중점으로 통계적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를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

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황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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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러한 메타분석의 진행 과정은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성되며 조사연구의 

단계인 연구주제 선정, 문헌의 검색,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의 순서와 비슷하다(Beyne, 2010; Littell et all., 2008; Polanin & 

Tanner-Smith, 2014, 황성동, 2020에서 재인용). 메타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메타분석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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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효과크기 산출 및 해석

효과크기는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준화된 

단위로 메타분석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효과크기는 분석 대상 논문의 연

구 설계나 제시된 통계적 수치 자료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연

속형 일원적 데이터로 주로 두 집단 간의 평균차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Cohen’s d와 Hedges’ g 방정식을 이용한다. 분석 대상의 표본의 크기가 

다양할 때 Cohen’s d의 경우 표본이 작은 연구의 효과크기를 과대 추정하

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교정된 Heges’s g를 활용하였다. 단일집단

의 경우 다른 공식을 활용하게 되며, 사전-사후검사의 상관계수를 필요로 

한다.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효과크기의 산출 공식

실 험 - 통

제

( 사 후 검

사)

Cohen’s d

(효과크기)
  

 


ES(효과크기) = d

 = 실험집단의 평균

 = 통제집단의 평균

Hedges’ g

(교정된

효과크기)

  ×

 



  

 




 = 교정지수

 = 실험집단의 표본 수

 = 통제집단의 표본 수

표준화된

평균 차이
 = 


  

  
   

  = 실험집단의 표준편차

 =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표준화된

평균 차이  = 사후검사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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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논문의 개별 통계값을 효과크기로 변환시킨 후에 고정효과모형

(Fixed-effect model)과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 moedl)에 따라 전체 평

균 효과크기를 산출한다. 계산 모형을 선택할 때는 분석 대상 연구가 동질

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의 설계, 방

법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상 간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분석하

는 랜덤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효과크기는 Cohen(1988)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 효과크

기가 0.10-0.30는 작은 크기의 효과크기, 0.40-0.70은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 

0.80 이상은 큰 크기의 효과 크기라고 할 수 있다. 효과크기 결과에서 95% 

신뢰구간은 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추정구간을 나타낸다. 이 때 표준오차가 

작을수록 신뢰구간의 폭은 좁아지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값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된다(황성동, 2016).

단일집단

 

 


 

  



 = 사전검사의 평균

 = 사전-사후 상관계수

사전-사후

차이의

표준편차

   ×× ×

    
 

 (자유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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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질성 검증

메타분석을 하면 개별 연구에서 도출되는 효과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는데, 이러한 효과크기 간의 차이를 효과크기의 이질성이라고 부르며 이질

성이 클수록 연구 간 효과크기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황

성동, 2016).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에 사용되는 값은 각 효과크기들의 

관찰된 분산을 의미하며, (자유도)는 각 연구의 모집단의 효과크기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기대하는 기대분산의 값을 의미한다(황성동, 2020). 

다음으로 효과크기의 이질성 검증에 사용되는 지수에는  가 있는데 이는 

총분산에 대한 실제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Higgins, Thompson, 

Deeks와 Altman(2003)에 따르면  값이 25%면 작은 크기의 이질성, 50%면 

중간 크기의 이질성, 75% 이상이면 큰 크기의 이질성으로 해석된다.

    (3) 출판편향

출판편향은 메타분석 시 출판된 결과만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편향을 의

미하며, 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연구 결과만 반영하는 경우 편향된 결

과가 나타날 수 있다. 출판편향의 존재 유무를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이 있다.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름이 붙은 깔

때기 그림은 x축에는 효과크기를, y축에는 표준오차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이 큰 연구는 그래프의 상단에 위치하고, 가운데 직선인 평균 효과 크

기 주변에 몰려있게 된다(황성동, 2016). 또한 대각선은 각각의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깔때기 그림을 이용하여 출판편향을 판단할 때는 

시각적으로 그림이 좌우대칭의 모습을 확인한다. 그림이 좌우대칭이라면 출

판편향이 적고 비대칭이라면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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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절효과 분석

메타분석에서 조절효과 분석은 하위 집단 간의 효과크기 차이를 직접적으

로 검증하며 평균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황성동, 2016). 조절변수는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연구목적, 

중재방법, 전체 회기 수, 회기당 소요 시간, 표본 수로 분류하였다. 조절변수

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는 메타 ANOVA,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메타회

귀분석을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메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 논문 수집과 선정

   1)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로, 분석 대상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음악치료 관련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이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전자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하였고, ‘다문화’와 

‘음악’. ‘음악치료’, ‘국제결혼’, ‘북한이탈’ ‘탈북’,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이주’와 ‘음악’ 키워드를 조합하

여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총 1,73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1차 검토에서는 키워드 미포

함 자료와 중복 논문, 원문열람 불가 자료 총 1,304편을 제외하였다. 학술지

와 학위논문이 중복적으로 게재된 경우에는 메타분석에 필요한 통계적 수치

가 자세히 제시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학술지는 비교적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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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출간하는 경우가 많아 출판편향을 고려하여 학위논문을 선택하였

다. 2차 검토에서는 음악치료 관련 연구가 아니거나 다른 연구 대상, 예술치

료영역 혼합중재 등 351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수집된 76편의 논문을 국문

초록,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

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

하였다.

첫째, 양적연구로 효과크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통계적 수치(평균, 표준

편차)가 제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실험-통제집단으로 집단 간 차이 비교로 설계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단일집단 사전-사후 비교연구로 설계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39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 선정 절차는 다음 [그림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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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분석 대상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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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처리와 분석

   1) 자료의 코딩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 대상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의 연도 연구자, 

출처, 대상, 설계, 목적, 중재방법, 총 회기 수, 회기당 소요 시간, 통계적 수

치(평균, 표준편차, 표본 수)를 MS사의 Excel 프로그램에 코딩하였다.

   2) 통계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3.3.0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CMA는 미국 Biostat사에 의해 개발된 메타분석 전용 프로그램

으로 현재 메타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CMA는 데이

터 입력,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교한 옵션의 다양한 배열을 포함하고 있고 

직관적으로 결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화형 가이드를 통해 

분석의 여러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3) 분석 논문 변인 추출 및 선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다문화가정의 유형에 따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

자’,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자녀인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분류하

였으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선정된 분석 대상 논문이 모두 ‘결혼이주여

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



- 34 -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으로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모두 포함하였

다. 그러나 분석 논문의 연구 대상이 북한이탈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아동인 

경우 빈도수 편향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목적

치료의 목적은 인간의 발달 영역에 따라 인지, 언어・의사소통, 심리, 사

회, 신체・운동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나 다문화가정 관련 음악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박민정(2014)의 연구에 따라 대상 논문의 목표로 부재한 인

지, 신체・운동 영역을 제외하고 언어・의사소통, 심리, 사회 영역으로 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에 따라 목적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개

별의 목적을 각각 분류하여 포함하였기 때문에 전체 논문의 수보다 빈도수

가 높게 표기되었다. 영역별 세부 분류 기준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연구목적 세부 분류 기준

    (3) 중재방법

음악 중재 방법은 다문화가정 연구 동향을 분석한 이지인(2019)과 박민정

영역 분류 기준

언어・의사소통 듣기, 말하기, 자기표현 등

심리 문화적응스트레스, 불안, 스트레스, 우울, 자아개념 관련, 정서 등

사회 사회기술, 학교생활적응, 대인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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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노래 중심 활동’, ‘악기연주’, ‘음악 감

상’ 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된 분석 논문의 중재방법으

로 음악 감상을 활용한 연구가 부재하였고, 그에 비해 음악극을 활용한 논

문의 빈도수가 많아 최종적으로 ‘노래 중심 활동’, ‘악기연주’. ‘음악

극’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개 이상의 중재가 적용된 경우에는 혼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 중재 특성

중재 특성은 전체 회기 수, 회기당 소요 시간, 세션 참여 대상자 수로 분

류하였다. 전체 회기 수는 10회기 이하, 11-15회기, 16-20회기, 21회기 이상

으로 나누었으며, 회기당 소요 시간은 40분 미만, 40-60분 미만, 60-90분 미

만, 90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 수는 10명 미만, 10-15명 이하, 

16-20명 이하, 21명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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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메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음악치료 연구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실험-통제 연구 39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를 통해 분석 논문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와 조절변수 별(연구대상, 연구목

적, 중재방법, 전체 회기 수, 회기당 소요 시간, 표본 수) 효과크기를 산출하

였다.

   1) 분석 논문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메타분석 대상 논문은 실험-통제집단 및 단일집단 사전-사후검

사 설계로 진행된 연구 39편이며 수집된 자료의 특성은 다음<표 Ⅳ-1>과 같

다. 한 연구에 종속 변인이 2개 이상인 경우나 측정 도구의 하위 요인이 있

는 경우에는 다중 응답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연구목적의 빈도수가 전체 

논문 수보다 높게 표기되었다. 대상 논문에서 특성 하위 항목과 관련된 내

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빈도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Ⅳ-1> 분석 논문 일반적 특성

항목 범주화 빈도수(N)

연구년도

2009년 2

2010-2015년 10

2016-2020년 24

2021년 이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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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9

출처

학술지 5

학위논문
석사학위 31

박사학위 3

합계 39

연구설계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26

단일집단 사전-사후 13

합계 39

연구대상

결혼이주여성 9

외국인근로자 3

북한이탈주민 4

다문화가정 아동 23

합계 39

연구목적

심리 194

사회 62

언어・의사소통 28

합계 284

중재방법

노래 중심 활동 11

악기연주 9

음악극 4

혼합 15

합계 39

전체 회기 수

10회기 이하 11

11-15회기 24

16-20회기 3

21회기 이상 1

합계 39

회기당 소요 시간

40분 미만 1

40-60분 미만 26

60-90분 미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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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평균 효과크기

본 연구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39편의 논문으로부터 총 282개의 효과크기

를 산출하였다. 종속 변인과 측정 도구의 하위 요인에 따라 총 284개의 데

이터를 코딩하였으나 표준편차 값이 0인 2개의 데이터는 분석 대상에 자동

적으로 집계되지 않아 총 282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전체 효과크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Ⅳ-2> 와 같다. 이 때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연구들

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출된 효과크기는 ES=0.31로 나타났으며, 이는 

Cohen(1988)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따라 작은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분포곡선에서 통제집단의 평균이 50%라고 할 때 실험집

단의 평균이 62.1%로 통제집단에 비해 약 12.1% 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

다.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은 0.177, 상한값은 0.437으로 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으며, 유의확률이 <.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

다.

90분 이상 8

합계 38

표본 수

10명 미만 23

10-15명 이하 8

16-20명 이하 4

21명 이상 4

합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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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전체 평균 효과크기

***  

   3) 이질성 검정

산출된 전체 효과크기의 신뢰성을 위해 선정된 분석 대상 자료간 이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2093.868(=281, <.001)으로 효과크기에 이질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iggins, Green(2011)에 따르면  값이 75% 이상이

면 큰 크기의 이질성으로 해석되는데, 본 연구의  값은 86.6%로 이질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조절변수별 효과크기

본 연구의 분석 논문 대상이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별 

연구간 효과크기 차이를 검증하고 전체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대상, 연구목적, 중재방법, 전체 회기 수, 회기

당 소요 시간, 표본 수를 조절변수로 분류하여 메타 ANOVA를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에 따른 효과크기

연구대상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Ⅳ-3>과 같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효과

크기는 ES=0.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효과크기는 

모형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U3 p값

랜덤 282 0.31 0.177 0.437 62.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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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0.62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대상 간의 효과크

기는 =52.255(=3, <.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3> 연구대상 효과크기

***  

   (2) 연구목적에 따른 효과크기

연구목적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Ⅳ-4>와 같다. 언어・의사소통 영역의 

효과크기가 ES=1.42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 영역의 경우 ES=0.72로 나타났

다. 심리 영역은 효과크기가 가장 낮으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목적 간의 효과크기는  =50.042(

=2, <.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4> 연구목적 효과크기

***  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결혼이주여성 64 -0.12 -0.389 0.146

52.244 3 .000***
외국인근로자 25 -0.62 -1.029 -0.218

북한이탈주민 27 -0.02 -0.414 0.373

다문화가정아동 166 0.68 0.515 0.848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심리 62 0.02 -0.127 0.174

50.042 2 .000***사회 192 0.72 0.455 0.988

언어 28 1.41 0.998 1.831



- 41 -

   (3) 중재방법에 따른 효과크기

연구목적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Ⅳ-5>와 같다. 음악극의 효과크기가 

ES=0.86로 가장 높았으며, 악기연주와 혼합의 경우 ES=0.27로 나타났다. 노

래 중심 활동의 효과크기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재방법 간의 효과크기는 =9.054(=3. <.05)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5> 중재방법 효과크기

*  

    (4) 전체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전체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Ⅳ-6>과 같다. 21회기 이상이 

ES=1.39로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10회기 이하가 ES=0.49,  

11-15회기가 ES=0.34의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16-20회기의 경우 95% 신뢰구

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 =15.014(=3. <.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노래 중심 활동 64 0.15 -0.119 0.423

9.054 3 .029**
악기연주 72 0.27 0.019 0.526

음악극 30 0.86 0.470 1.269

혼합 116 0.27 0.069 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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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전체 회기 수 효과크기

**  

    (5) 회기당 소요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회기당 소요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Ⅳ-7>과 같다. 40분 미만, 60-90

분 미만, 90분 이상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0-60분 미만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효과크

기는 ES=0.3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기당 소요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

=1.418(=3. >.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7> 회기당 소요 시간 효과크기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10회기 이하 69 0.49 0.224 0.750

15.014 3 .002**
11-15회기 172 0.34 0.171 0.501

16-20회기 37 -0.28 -0.642 0.086

21회기 이상 4 1.39 0.196 2.585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40분 미만 7 0.26 -0.548 1.062

1.418 3 .701
40-60분 미만 207 0.33 0.175 0.479

60-90분 미만 7 0.672 -0.134 1.478

90분 이상 58 0.196 -0.098 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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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Ⅳ-8>과 같다. 10명 미만의 효과크기가 

ES=0.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1명 이상이 ES=0.37, 10-15명 이하가 

ES=0.35로 나타났다. 16-20명 이하의 효과크기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

=56.467(=3. <.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8> 표본 수 효과크기

***  

   5) 출판편향 분석

선정된 자료에 출판편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이때 가로축은 개

별 연구의 효과크기, 세로축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출판편향이 없는 경우 

좌우대칭의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의 깔때기 그림 결과는 중심축을 기준으

로 시각적으로 좌우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자료 간 편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 사례 수 효과크기
95% CI 
하한값

95% CI 
상한값

Q df p값

10명 미만 136 0.77 0.568 0.951

56.467 3 .000***
10-15명 이하 85 -0.35 -0.575 -0.123

16-20명 이하 25 0.12 -0.278 0.511

21명 이상 36 0.37 0.044 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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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깔때기 그림(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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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자데이터베이스(RISS)에서 2022년 4월까지 검색된 

다문화가정 음악치료 관련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대상

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을 통해 총 39편의 논문에서 282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평균 효과크기와 연구 대상, 연구목적, 중재 

방법, 전체 회기 수, 회기 당 소요시간,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를 알아보

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관련 연구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ES=0.31(<.001)로 Cohen(1988)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따라 작은 효과크기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효과

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난 것은 조절변수별 분석 결

과 중 연구목적, 중재방법, 전체 회기 수에서 높은 효과크기를 가진 변수의 

빈도수가 가장 낮은 것에 영향을 받았음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대상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음악치료가 그

들에게 효과적인 중재 방법임을 시사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연구 메타분석을 실시한 오지연(2022)의 연구와 아동・청소년 대

상 음악치료 효과를 분석한 홍은주, 여정윤(2010)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

다.

셋째, 연구목적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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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사소통 영역을 목적으로 음악치료를 실시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 영역이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활동이 사회성 향상에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홍희래(2016)과 

음악치료의 사회적응 향상 효과성을 입증한 민정희(2017)의 연구 결과를 지

지한다. 또한 음악치료가 언어 능력에 큰 효과크기가 있었다는 박선옥(2016)

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심리 영역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오지연(2022)의 음악치

료 메타분석 연구 결과 중 심리 영역의 효과크기 분석 결과와 상반된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음악치료가 

표현 및 수용・비음성적 요소의 확장 등 그들의 언어・의사소통 능력을 촉

진시키고 음악 환경 안에서 집단원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향상에 더 높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중재방법에서는 음악극이 가장 효과적이고 다음으로 악기연주와 혼

합 중재 순으로 효과적이었다. 노래 중심 활동의 경우 효과크기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극을 활용한 음악치료에서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다는 김여경(2015)와 악기연주 중심 음악 중재의 효과성을 입

증한 김한나(202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노래 중심 음악치료에서 

높은 효과를 보인 김미애(2021), 임정희(2019)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맥락

을 가진다. 본 연구의 분석 논문 중 음악극을 활용한 연구들이 대부분 즉흥

연주 위주이거나 활동이 혼합적임을 고려하였을 때,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는 언어를 위주로 사용하는 노래 중심 중재 

보다 악기연주를 활용한 중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중재 특성을 전체 회기 수, 회기당 소요 시간, 표본 수로 분류하

여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는 21회기 이상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회기 이하, 11-15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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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1회기 이상의 빈도수는 4편에 불과하여 일

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회기당 소요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빈도 수가 가장 높은 40-60분 미만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았다. 표본 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10명 미만, 21명 이상, 10-15명 이하 순

으로 효과가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논문의 특성 중 다문화가정 아동과 결혼이민자 대상 연구가 

많고 그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대상 연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치료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 대상의 편향성을 줄

이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폭넓은 음악치료 연구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둘째, 메타분석의 분석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양적연구만을 선별하였는데, 

통계적 수치가 누락된 연구나 연구 설계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지 않은 연구

가 존재하여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음악치료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임상으로써 연구자들은 연구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명확한 

통계적 수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음악치료 연구에 적용되어야 하며 향후 음악치료의 효

과를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아동을 

모두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내 음악치료 연구의 종합적인 효과를 

밝히고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

한 체계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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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동일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음악치료도 그들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중 

하나로써 앞으로 다문화가정 대상의 음악치료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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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Meta-Analysis of Domestic Music Therapy Research for 

Multicultural family

                                           Yoo, Jiyeon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size of music therapy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meta-analysis. For the study, a total of 39 

paper-suitable for the selection criteria were selected from among 1,731 

domestic master's and doctorate theses and academic journals searched in 

the electronic database (RISS) until April 2022 were selected, and the overall 

average effect size and the difference in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variabl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meta-analysis, a total of effect size 

of 282 were calculated from 39 theses. The overall average effect size was 

ES=0.31(<.001). The effect size of the study subjects was in the order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S=0.68, <.05) and foreign workers 

(ES=-0.62, <.05), and marriage migrant women(ES=0.12, >.05) and North 

Korean defectors(ES=-0.02, >.05)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language and communication area (ES=1.42, <.05) 

showed a high effect size, followed by the social area (ES=0.72, <.05).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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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area(ES=0.02, >.05)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size of the intervention method was in the order of musical play (ES=0.86, 

<.05), instrument performance (ES=0.27, <.05), and mixed (ES=0.27, <.05), 

and the song-based(ES=0.15, >.05)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haracteristic of the intervention, the effect size of the total number of 

sessions was shown in the order of 21 sessions or more (ES=1.39, <.05), 10 

sessions or less (ES=0.49, <.05), and 11-15 sessions (ES=-0.34, <.05), 

excluding 16-20 sessions(ES=-0.28, >.05).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time required per sess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case of less 

than 40-60 minutes(ES=-0.33, <.05).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amples was the highest with less than 10 people (ES=0.77, <.05) followed 

by 21 or more (ES=0.37, <.05) and 10-15 or less (ES=0.35, <.05). In the 

case of 16-20 people(ES=0.12, >.05),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meta-analysis of music therapy research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could be verified,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ffect size according to the study subject, 

research purpose, intervention method, and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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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석 대상 학위논문 목록

번호 연도 저자 제목 유형 출처

1

2009

정태미
음악치료 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한세대

2 이명선
노래 중심의 음악치료가 사할린 귀한동포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 명지대

3

2010

최문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와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
박사 원광대

4 우현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사례 연구
석사 이화여대

5

2011

김지현

민요중심의 음악치료프로그램이 

중국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 명지대

6 이슬지
음악프로그램이 새터민의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 숙명여대

7 신주연
이주여성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연구
석사 한세대

8

2012

이주연

음악을 적용한 한국어학습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 대전대

9 곽현진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가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 고신대

10

2013

김경언
다문화가정아동의 어휘력발달과 자음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 고신대

11 김숙정
음악극 만들기 경험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 인제대

12 2016 윤선영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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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성이
한국동요를 사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 고신대

14 유지아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재한 몽골 

중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 명지대

15 박은주

음악심리치료가 쉼터 거주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16

2017

홍민주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17 성한나
음악극 창작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 숙명여대

18 장윤정
오르프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19 이기윤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 명지대

20 이은선
음악치료가 탈북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임파워먼트 증진에 미치는 영향
박사 숙명여대

21 손솔이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22 정경혜
북을 활용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중앙대

23

2018

김소리
창작음악극 중심의 음악치료가 제3국 출생 

탈북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 명지대

24 박종임
노래 중심 음악치료 활동이 탈북청소년의 

한국어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 평택대

25 오준

치료적 음악활동이 이주노동자의 우울과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 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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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9

정의용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주관적 

안녕감 및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숙명여대

27 오나솔
코다이 접근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 동아대

28 이지인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29 나은정
집단음악치료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 광주대

30 이지영
치료적 노래 만들기 활동이 탈북배경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고신대

31

2020

김혜영
치료적 음악극이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32 임서연

타악기 중심 집단 음악치료가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 성신여대

33

2021

김은정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뇌교육 기반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

국제뇌교

육종합대

34 김수희
대인돌봄기반의 오르프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다문화가정 아동 중심으로
석사 단국대

35 김지영

악기 앙상블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 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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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분석 대상 학술지 목록

번호 연도 저자 제목 출처

1 2012 최애나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2

2016

오선화 

외

노래중심 음악치료활동이 다문화 결혼이주여

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

3
오선화 

외

음악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변

화 및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4 2018 노해정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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